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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per view and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toward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y 

is crucial, since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nurses" regarding mental disease can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early identifica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onfirming nursing students'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mental disorders 

was the goal of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In this study, 160 nursing students from S University 

in Gangwon-do participate. The data were gathered using SPSS/Win 29.0 between December 20 and 

December 30, 2022. The study discovered that nursing students had a favorable opinion of and 

attitude toward those with mental illnesses, and that the main educational experiences pertaining to 

human rights and religion had an impact on the perception. The primary variable impacting attitude 

could not be identifie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sub factors 

of perception were risk factors, which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perception score for risk factors, 

the more negative the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disabled.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different approaches are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and to contact the mentally disabled. Therefore, various programs must be developed to help nursing 

students resolve prejudice against the mentally disabled and strengthen their positive attitude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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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신질환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태도는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S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 160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12월 20~30일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9.0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종교와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었다. 태도에 미치는 주요 요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대상자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식의 하부요인은 위험요인으로 나타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아질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지식을 증진시키고, 정신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장애인과 함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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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어: 간호대학생, 정신장애, 인지, 태도 

 

1. 서론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장애인은 정신증상 대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하는데 장애가 되어 

사회복귀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1][2]. 최근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3], 아직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사회복귀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4][5]. 2021년 우리나라 정신건강실태보고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7.8%, 1년 유병률은 8.5%로,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1%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또한 7.2%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6].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들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서비스 이용을 고민하는 

이유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7].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에 노력한 

결과, 정신질환은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과 회복이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8],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위험하거나 난폭하며 범죄를 잘 

저지른다”거나,“엉뚱하여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지배적이다[9].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가해자로 조현병 환자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건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개선은 더욱 필요하다[10].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가 갖는 전반적 태도는 다른 장애를 가진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불쌍하다고 느끼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신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이나 

지역에 정신장애 관련시설이 들어오는 것에는 부정적이다[11].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받는 현상을 낙인(stigma)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인들은 낙인을 경험하면서 정신건강서비스 돌봄을 구하거나 참여를 기피하며, 

결과적으로 치료를 지연하고 재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의대생이나 보건계열 

학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3]. 정신보건영역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14].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신보건사업에서[14] 보건의료인의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정신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신질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이며[16],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해 덜 

권위적이고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4]. 특히 간호사는 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17][18], 미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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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갖추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13].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간호대학생 연구는 

대부분 정신간호 실습 후 태도변화[19-23],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동 영향[15]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렇게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2주~3주간의 임상실습기간과 대부분 

지역사회가 아닌 임상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회복과 사회재활이라는 경험을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임상실습만으로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대하기 

전 간호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와 관련된 요인을 알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학생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여 향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강원도 S군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를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의사를 밝힌 160명에게 연구목적, 자료 활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2학년도 12월 20일부터 30일이었다. 회수된 160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5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상관분석을 위한 

표본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95%의 검정력으로 

표본크기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가 160명이므로 필요한 표본 수는 

충분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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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남(2003)이 

개발한 낙인척도를 사용하였다[24]. 이 척도는 편견과 차별행동의 2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영역(인식)은 총 23문항으로 3개 하위영역(위험 

8문항, 회복불능 10문항, 식별가능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높음을 나타낸다. 

김정남(2003)의 연구에 의하면 위험 요인 Cronbach's α .785, 회복불능 요인 Cronbach's 

α .784, 식별가능 요인 Cronbach's α .6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12로, 

위험요인 Cronbach’s α .879, 회복불능요인 Cronbach’s α .789, 식별가능 요인 Cronbach’s  

α는 .844이었다.  

 

2.4.2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남(2003)이 

개발한 낙인척도를 사용하였다[24]. 이 척도는 편견과 차별행동의 2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동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응답을 ‘예(0점)’, ‘아니오(1점)’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정신장애인과는 

모임의 구성원, 직장 동료, 이웃, 친구로 함께 지낼 수 없고, 그들을 위한 시설을 동네에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남(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3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50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정신장애인의 인식 및 

태도는 기술통계분석을 통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인식 및 태도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 또는 ANOVA 분석을 통해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실시하였다. 정신장애인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설문지 배부 시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정보의 비밀보장과 설문 도중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으며,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 중 

중단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대상자의 익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설문지에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전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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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37명(24.3%)과 여자 

115명(75.7%)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114명(75.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9명(12.55), 50대 이상이 10명(6.6%)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 60명(39.5%), 2학년 

46명(30.3%), 1학년 17명(17.8%), 4학년 19명(12.5%) 순이었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9명(58.6%),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3명(41.4%)이었다. 부모님 경제 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19명(7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 17명(11.2%), 하 

16명(10.5%)이었다. 인권관련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08명(71.1%)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4명(28.9%)이었다.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5명(62.5%), 없다는 응답이 57명(37.5%)이었다. 장애인 

가족이 있는가 하는 응답에는 대부분이 없다 응답한 경우가 139명(91.4%)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2)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37(24.3) 

Female 115(75.7) 

Age (year) 

≤29 114(75.0) 

30-39 19(12.5) 

40-49 9(5.9) 

>50 10(6.6) 

Grade 

1st 27(17.8) 

2nd 46(30.3) 

3rd 60(39.5) 

4th 19(12.5) 

Religion 
Yes 63(41.4) 

No 89(58.6) 

Financial status of family 

High 17(11.2) 

Middle 119(78.3) 

Low 16(10.5) 

Experience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Yes 108(71.1) 

No 44(28.9) 

Volunteer experience 
Yes 95(62.5) 

No 57(37.5) 

Whether or not there is a family member with 

a disability 

Yes 13(8.6) 

No 139(91.4) 

Total 152(100.0)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의 대한 태도 및 인식점수를 분석한 결과, 인식의 평균 

점수는 1.16±0.47점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위험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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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61점, 회복불능요인 1.07±0.47점, 식별가능요인 1.03±0.60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식과 태도 

[Table 2]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Recognition Attitude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37(24.3) 1.14±0.55 -0.35 

(.723) 

0.17±0.32 1.45 

(.153) Female 115(75.7) 1.17±0.44 0.39±0.26 

Age (year) 

≤29 114(75.0) 1.13±0.46 

2.33 

(.077) 

0.40±0.28 

0.16 

(.920) 

30-39 19(12.5) 1.24±0.45 0.43±0.23 

40-49 9(5.9) 1.08±0.25 0.43±0.32 

>50 10(6.6) 1.51±0.59 0.46±0.33 

Grade 

1st 27(17.8) 1.22±0.50 

0.42 

(.736) 

0.41±0.29 

0.72 

(.541) 

2nd 46(30.3) 1.11±0.48 0.36±0.28 

3rd 60(39.5) 1.16±0.41 0.43±0.28 

4th 19(12.5) 1.22±0.55 0.46±0.26 

Religion 
Yes 63(41.4) 1.28±0.52 2.58 

(.011*) 

0.42±0.29 0.19 

(.844) No 89(58.6) 1.08±0.40 0.41±0.28 

Financial status of family 

High 17(11.2) 1.36±0.59 
1.65 

(.195) 

0.44±0.30 
0.19 

(.825) 
Middle 119(78.3) 1.14±0.45 0.40±0.27 

Low 16(10.5) 1.13±0.42 0.43±0.32 

Experience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Yes 108(71.1) 1.11±0.45 
-2.14 

(.033*) 

0.39±0.27 
-1.27 

(.203) No 44(28.9) 1.29±0.49 0.46±0.29 

Volunteer experience 
Yes 95(62.5) 1.15±0.48 -0.58 

(.557) 

0.40±0.28 -0.48 

(.628) No 57(37.5) 1.19±0.44 0.42±0.28 

Whether or not there is a 

family member with a 

disability 

Yes 13(8.6) 1.20±0.37 
0.31 

(.757) 

0.34±0.24 
-0.85 

(.393) 
No 139(91.4) 1.16±0.47 0.42±0.28 

Total 152(100.0) 1.16±0.47  0.41±0.28  

*p<.05, **p<.001 

 

(1.14±0.55)가 여자(1.17±0.44) 보다 인식의 정도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을 분석한 결과 40대(1.08±0.25)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20대(1.13±0.46), 

30대(1.24±0.45), 50대 이상(1.51±0.59)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1.11±0.48), 

3학년(1.16±0.41), 1학년(1.22±0.50), 4학년(1.22±0.55),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를 

분석하였을 때 종교가 있는 경우(1.28±0.52)가 없는 경우(1.08±0.40)보다 높았으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인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8 p=.011). 부모님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1.36±0.59)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1.14±0.45), 하(1.13±0.42)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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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인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권관련 교육 경험에서는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1.11±0.45), 없는 경우(1.29±0.49) 보다 

인식이 좋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4, p=.033).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1.15±0.48), 없는 경우(1.19±0.44)로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장애인 가족 유무를 

보았을 때 있다(1.20±0.37)고 응답한 경우보다 없다(1.16±0.47)고 응답한 경우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식을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의 경우 회복불능요인에서 20대 1.02±0.46점, 50대 이상 1.51±0.58점으로 두 

연령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67, p=.014). 즉, 연령이 높을수록 

회복불능요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서는 3가지 하위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정신장애인 인식에 대한 요인 별 분석 

[Table 3] Analysis of Mental Disability Perception by Factors 

Variables n(%) 

Perception 

Risk factors Irrecoverable factor Identifiable factors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Gender  
Male 37(24.3) 1.26±0.71 -1.20 

(.231) 

1.08±0.54 0.05 

(.959) 

1.08±0.66 0.58 

(.558) Female 115(75.7) 1.40±0.57 1.07±0.44 0.01±0.58 

Age (year) 

≤29 114(75.0) 1.35±0.58 

0.957 

(.415) 

1.02±0.46 

3.67 

(.014*) 

d>a 

0.98±0.62 

1.37 

(.254) 

30-39 19(12.5) 1.41±0.61 1.16±0.42 1.12±0.53 

40-49 9(5.9) 1.15±0.51 1.06±0.18 1.02±0.32 

>50 10(6.6) 1.61±0.94 1.51±0.58 1.36±0.57 

Grade 

1st 27(17.8) 1.39±0.60 

0.18 

(.908) 

1.18±0.54 

0.71 

(.546) 

1.04±0.61 

0.97 

(.404) 

2nd 46(30.3) 1.31±0.64 1.03±0.47 0.96±0.61 

3rd 60(39.5) 1.40±0.58 1.05±0.42 1.00±0.55 

4th 19(12.5) 1.34±0.65 1.12±0.50 1.24±0.71 

Religion 
Yes 63(41.4) 1.48±0.67 2.05 

(.042*) 

1.17±0.51 2.26 

(.025*) 

1.18±0.62 2.75 

(.007**) No 89(58.6) 1.28±0.54 1.00±0.42 0.91±0.56 

Financial status of 

family 

High 17(11.2) 1.60±0.71 

1.50 

(.225) 

1.27±0.61 

1.75 

(.176) 

1.16±0.62 

0.47 

(.622) 
Middle 119(78.3) 1.33±0.60 1.06±0.45 1.01±0.58 

Low 16(10.5) 1.39±0.50 0.99±0.39 1.00±0.70 

Experience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Yes 108(71.1) 1.32±0.59 
-1.48 

(.140) 

1.02±0.44 
-2.10 

(.037*) 

0.96±0.57 
-1.99 

(.048*) No 44(28.9) 1.48±0.62 1.20±0.52 1.18±.66 

Volunteer experience 
Yes 95(62.5) 1.35±0.62 -0.37 

(.707) 

1.06±0.49 -0.59 

(.554) 

1.00±0.60 -0.57 

(.566) No 57(37.5) 1.39±0.58 1.10±0.43 1.0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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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or not there 

is a family member 

with a disability 

Yes 13(8.6) 1.44±0.44 
0.45 

(.650) 

1.16±0.41 
0.73 

(.466) 

0.90±0.44 
-0.76 

(.446) 
No 139(91.4) 1.36±0.62 1.06±0.47 1.04±0.61 

Total 152(100.0) 1.36±0.61  1.07±0.47  1.03±0.60  

*p<.05, **p<.001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 태도 평균점수는 0.41±0.28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자(0.17±0.32)가 여자(0.39±0.26) 보다 점수가 높아, 남자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20대(0.40±0.28), 30대(0.43±0.23), 

40대0.43±0.32), 50대 이상(0.46±0.33)으로 나타나 20대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0.41±0.29), 2학년(0.36±0.28), 3학년(0.43±0.28), 4학년(0.46±0.26)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0.42±0.29)가 없는 경우(0.41±0.28)보다 높았다. 

부모님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상’ (0.44±0.30)이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0.40±0.27), ‘하’(0.43±0.32)의 순이었다. 인권관련 교육 경험에서는 있다(0.39±0.27)가 

없다(0.46±0.29) 보다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0.40±0.28), 없다(0.42±0.28)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족 유무를 

보았을 때 있다(0.34±0.24)고 응답한 경우가 없다(0.42±0.28)고 응답한 경우보다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4 정신장애인 인식 및 태도의 상관성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r=.557, p<.001)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부분은 하위영역인 위험요인, 회복불능, 

식별가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정신장애인 인식의 3개의 하위영역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위험요인 

r=.524, p<.001 회복불능 r=.450, p<.001 식별가능 r=.448, p<.001), 정신장애인 인식의 3개 

하위 영역간에는 위험요인과 회복불능(r=.559, p<.001), 식별가능과 위험요인(r=.448, 

p<.001), 식별가능과 회복불능(r=.735, p<.001)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정신장애인 인식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가 없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서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 Test의 값은 2.138이므로 오차항 간에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0.416-

0.663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508-2.406으로 10보다 큰 변수는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회귀분석의 모든 가정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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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하부요인은 위험요인(ß=.173,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을 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23.560, p<.001), 이들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30.9%였다[표 4]. 

 

[표 4] 정신장애인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Factors Affecting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B ß t p VIF 

(Constant) .018  .341 .734  

Risk factors .173 .371 4.464 <.001 1.508 

Irrecoverable factor .071 .118 1.126 .262 2.406 

Identifiable factors .080 .169 1.668 .097 2.254 

F=23.560(<.001), R2=.323, Adjusted R2=.309, Durbin Watson=2.138 

4. 논의 

정신전문가의 태도는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 건강관리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간호사들 사이의 부정적 태도와 낙인은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간호중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교육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의 비율이 75.7%로 높았으며, 

연령은 29세 이하, 학년은 2학년과 3학년이 가장 많았다. 또한 종교는 없는 경우가 약간 

많았다.이에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점수는 1.16점, 태도는 0.41점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적고,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식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낮음을 의미하며, 태도 척도 

또한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인식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위험요인 1.36점, 회복불능요인 1.07점, 식별가능요인 

1.03점으로 3가지 하위요인에 있어서도 편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 편견과 태도를 다룬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6].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종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학년이 정신장애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남학생의 인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인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11]. 연령에서는 20대와 40대의 인식 점수가 가장 낮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도 선행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정신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20대가 가장 낮은 편견을 보이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는데[11][25], 연령이 높아질 수록 

개인적 경험에 따른 부정적인 신념이 증가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연구들은 일반인, 대학생, 간호사, 간호대학생,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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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원 등 다양한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별이나, 교육배경, 

자원봉사 유무, 장애인 접촉 경험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을 

보고하고 있다[19][26-28].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 인식 영향요인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종교가 유일하였는데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에서 인식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학 

이론이나 실습을 하지 않은 2학년이 이론과 실습이 진행된 3, 4학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2학년의 편견점수가 낮았다. 이는 기존의 정신실습 후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였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19][20][26]. 이는 정신간호학 실습이 

정신장애인과의 접촉이나 만남에 집중하지 않고, 임상실습을 수업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거나, 지역사회 정신보건 개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 질환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폭 넓게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여 실습을 통한 

정신장애인 접촉 유무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29], 이에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대학생의 자원봉사 경험, 

잦은 접촉은 정신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11][29]. 또한 자신이나 가족의 정신질환 

경험도 정신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미쳐 편견을 낮춘다[11]. 본 연구결과에서도 인권관련 

교육이나 봉사활동, 장애인 가족 유무에 따른 인식을 확인하였을 때 인권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기회를 늘려 만남의 빈도를 늘리고, 다양한 접촉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들과의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에서 정신장애인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며, 정신질환자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회복지향적 사고방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2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매체나 대상자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성별의 경우 여자, 연령의 경우 20대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에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신간호학 

실습을 경험한 3, 4학년보다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다룬 연구결과에서 실습 후 태도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거나[21],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17] 결과가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 태도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2주 실습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태도의 

변화를 갖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 인권교육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정신장애인 옹호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7],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인권감수성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1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회복불능요인에서 20대와 50대 이상의 두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는 군에서 

위험요인, 회복불능요인, 식별가능요인 등 3가지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인권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군에서 식별가능요인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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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6].  

조사대상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16]에서도 인식과 태도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분을 하위영역인 위험요인, 

회복불능, 식별가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3개의 하위영역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 인식의 3개 하위영역간에는 위험요인과 회복불능, 

식별가능과 위험요인, 식별가능과 회복불능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장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하부요인은 위험요인(ß=.173, p<.001)이었다. 이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을 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정신건강 

지식,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정신장애를 바르게 인식하고, 정신장애인과 접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종교와 

인권관련 교육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영향요인이 없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간의 상관성에서는 

인식이 긍정적일 수록 태도가 긍정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신장애 대상자와 함께 할 수 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최근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결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장애인 인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일반적 특성이나 영향요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인식의 경우 종교의 유무와 인권관련 교육경험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권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이해력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에 

대해 확인하고,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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